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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 금융권 서민금융 출연금의 구체적인 기준·금액 등은 

확정되지 않았습니다.

        (머니투데이 12.1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1. 기사내용

□ 머니투데이는 12월 19일자 「연간 2,000억 거두는 서민금융법 

만든다… ‘가계대출에 2.56bp’」제하 기사에서,

ㅇ “정부가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재원을 위해 법을 바꿔 연간 

약 2,000억원을 마련한다. … 출연금은 가계대출 잔액을 기준으로

산정한다. … 부과체계는 가계대출 잔액에 출연요율 2~3bp

(1bp=0.01%) 수준이 유력하다. 업계에 예시로 제시된 출연요율은

2.56bp다”라고 보도했습니다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
□ 금융위원회는 ‘18.12.21일 「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」을 통해 

금융권의 서민금융재원 출연 관련 정책방향을 발표하였으며,

ㅇ ‘19년 중 4차례에 걸친 금융권 간담회를 통해 정책방향·취지 

등을 설명·협의하였습니다.

□ 이와 관련하여, 구체적인 출연기준·출연료율·업권별 출연금액

등은 금융권과 협의 중으로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.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
